
 

 

혁명가의 자세 

 
 

몇해전 어느날이였다. 

이날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 하루빨리 인민생활문제와  

함께 과학기술보급문제, 보건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이번에 지방공업공장들을 건설할 때 과학기술보급중심과  

병원건설도 병행시키자고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에 일군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어제는 신포시바다가양식사업소건설에 이어 바다를 끼고있는 시, 군들이 

바다가양식을 대대적으로 벌리도록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주시고 오늘은    

이렇게 과학기술보급중심과 병원건설을 병행시키실 웅대한 구상을 펼쳐    

주시니 그이의 마음속엔 오직 인민뿐이라는 생각에 그들의 마음은 후더워  

올랐다. 

그러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과학기술보급

중심과 병원까지 건설하면 시, 군의 면모가 한층 새롭게 변모될것이며 우리 

당의 《지방발전 20×10 정책》이 경공업부문에만 국한되는것이 아니라 보건

부문, 과학교육부문까지 포괄하는 보다 폭넓고 전면적인 지방발전정책으로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시, 군들에 과학기술보급중심과 병원을 건설   

하는것을 지방발전에서 선행시켜야 할 중심고리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고 힘

주어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지금의 실정에서 전국의 모든 시, 군병원들을 새로 건설     

하는것은 정말 내리기 힘든 결심이지만 무조건 내려야만 하는 결심이라고,  

인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것은 우리 당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의 

하나이라고, 제일 어렵고 힘든 때에 제일 힘든 문제를 결심하고 무조건     

관철해나가는것이 혁명가의 자세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뜻깊은 말씀을 되새겨보는 일군들의 눈앞에는 그이의 현명한 령도아래   

이제 머지않아 보다 큰 행복을 누리게 될 우리 인민들의 모습이 어려오는듯

싶었다. 

이날 일군들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숭고한 뜻을 가슴깊이 새기고  

인민의 숙원을 꽃피우기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자신들이 맡고있는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 불같은 결의를 다지고 또 다지였다. 


